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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딤전 2:4-7) 

# 범죄하고 연약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요 무한 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입은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에게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혜요. 사랑이요, 사명입니다. 비록 팬데믹 때라 할지라도 때를 가리지 말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1. 감사한 일.   

 1] 저와 우리 집사람은 지난 7월 29일 무사히 입국하여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백신 2차까지 접종하고, 병원에서 상당한 경비를 주고 PCR 검사를 받고 

입국했는데도 2주간의 격리와 보건소에서의 처음과 끝날 때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별 이상 없이 정상적인 판정을 받고 잘 지내고 있으며, 

 2] 미국에 있는 두 자녀들의 가정이나 필리핀에 있는 박혜성 선교사 가정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3] 그러나 이번에 미국을 방문한 목적은 [재 입국허가서/Re-entry permit]을 받기 위함이 였으나 

미국도 팬데믹으로 이민국 직원들이 대부분 재택근무를 하는 관계로 일이 많이 지연되어 거의 10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받지 못하고 입국했습니다. 만약에 허락이 된다면 한국에서 허가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합니다.   

 

2. 박광옥 선교사의 비 대면 On-line 강의. 

 1] 7월 한달은 방학을 했고, 7월말에 입국하여 계속하여 월, 화요일의 비 대면 On-line 강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월요일은 성경공부와 특강(목회학, 지도자론, 교회개척학)  

2) 화요일은 기도학 공부와 기도 모임 

=/ 매주 화요일에 기도모임에 참석하는 목사들이 각자 자기 교회의 기도 제목과 상황을 올려주고 

나는 그것을 받아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비록 내가 한국에 있지만 

현지 사정을 파악할 수 있어 같이 기도하며 도울 상황이 생기면 현지에 있는 큰 딸 박혜성 선교사를 

통하여 기도하며 후원하고 있습니다    

 2] 감사한 일은 필리핀 목사들이 컴퓨터가 없어 저의 강의에 들어오는데 불편했고 (가정에 1대 밖에 

없어 자녀 들과 함께 사용하기에), 아예 없어서 강의에 들어오고 싶으나 못 들어오는 목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선교 편지를 통하여 이 사정을 이해한 한 후원자께서 상당 수의 컴퓨터를 후원해 주시겠다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팬데믹 때에 사업도 어려운 

때인데 큰 용단과 헌신과 선교의 사명감에서 후원이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3] 7월과 8월의 7PIP 국제 기도회는 오치용 목사의 코로나로 입원하는 관계로 제가 감당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기도모임을 중단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3. 목요일 여성 기도모임. 

 1] 8/5 = Topic =[Ability to Pray Persistently]= [끈질긴 기도의 능력] 

 2] 8/12 = Topic =[Knowing the Holy Spirit]=[성령을 아는 것 ] 

 3] 8/19 = Topic =[Leadership principles we can learn from eagles]=[독수리에게서 배울 수 있는 

리더십원리] = 강사 [Mam Wagayway Estabillo] 

 4] 8/19 = 7PIP 국제기도회 여성 합창 찬양(Virtual) 담당 

 

4. 필리핀 사역보고 

 1] 7PIP [7Years Pilgrim International Prayer Partnership] 국제기도회 

1) 목적= 7년 동안 북한교회의 재건과 한국교회의 부흥과 세계선교를 위한 국제기도회 모임   

2) 매월 3째 목요일(8월 19일) 오후 2시 

3) 참가 국가 = 한국, 필리핀, 호주, 홍콩, 인도, 태국, 한국 연안선교회, 군선교회. 

  4) 8월의 7pip의 기도회 필리핀 담당= 사회/ 박광옥 선교사, 기도/ Arnelio Salcedo목사,  

성경봉독/ Jhun Frias목사, 설교/. Arman Mendoza목사, 찬양/ 필리핀 여성합창단 

5) 대표 오치용목사는 코로나 19로 2개월간 입원했으나 잘 회복되어 퇴원하여 요양 중입니다 

  

 2] Mabuhay Unida 교회 

1) 목사 Simon Gregorio는 사택을 외부의 도움 없이 2층을 증축하였습니다. 예배당과 사택 1층은 

성북교회 박종근 장로님이 후원하여 건축한 교회입니다  

 

 3] 컴퓨터 지원 계획 

  1) 지난달 선교기도 편지를 읽은 후원자께서 MLTI의 성경학교 운영을 위한 컴퓨터 구입을 위하여 약 

3,000$을 후원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2) 현지 다스마리나스 지역은 마닐라에서 철거한 이주민들이 사는 지역으로 아직도 많은 지역이 

인터넷 케이블 선이 설치되지 않아 사역이 많이 힘든 지역입니다 

  3) 미국에서 컴퓨터 1대를 기증해 주신 위 집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4) 필리핀은 19세기, 20세기, 21세기가 같이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농촌은 옛날의 

시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큰 도시는 국제도시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빈부의 격차가 

워낙 심하여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나 그 지역의 형편은 우리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  입니다 

4] 백신 공급 

  1) 우리나라도 백신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선교지인 필리핀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하여 돈이 없지만 지금은 돈이 있어도 구입할 수 없는 것이 국제적인 상황이지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조금씩 원조해 주는 것으로 백신을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 특히 MRI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상당 수가 양성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병원도 치료받을 돈도 없어 



그냥 집에서 해열제와 비타민으로 견디고 있는 실정입니다  

 2) 그래도 필리핀은 카톨릭 국가로서 신부와 목사들에게는 우선권을 주어서 먼저 맞고 있으나 물량은 

태 부족입니다.  필리핀도 종종 백신 부작용이 있어서 주사 맞는 것을 꺼려 회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5] 새 학기 장학금 지급  

 1) 필리핀도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서 8월을 새학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중등과정은 없고 

고등과정이 4년제였으나, 지금은 대부분의 학교들이 중,고등학교를 6년제로 개편하고 부족한 2년은 

Junior, Senior high로 올라가서 대학에서 2년을 준비과정을 마치면 정식 대학생이 됩니다 

 2) 필리핀도 거의 비 대면 수업을 합니다. 문제는 컴퓨터가 없는 학생들,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동네의 학생들이 문제이고, 궁여지책으로 핸드 폰으로 연결하여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3) MRI의 후원을 받는 장학생들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십여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종종 있습니다 

 4) 장학생 가운데 Alba Angelo Jake는 코로나 양성반응이 나와서 집에서 격리 중입니다.  

 

6] 필리핀 교회를 위한 기도제목. 

 1) 텔타 바이러스 양성 반응= 

  =/ 국제적인 상황으로 필리핀도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환자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 교회의 재정형편. 

=/ 교회들마다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므로 교회의 재정적이 완전히 제로 상태입니다. 한국교회는 

온라인 뱅킹으로 헌금을 하고 있지만, 필리핀은 은행거래도 매우 부실합니다. 교인들 대부분이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이고, 그나마 일자리가 없어서 벌이가 없으니 헌금은 더욱 더 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재정은 많이 힘이 듭니다. 랜트 비를 못 내는 교회는 집주인과의 갈등이 

심합니다. 이제는 목회자들의 생계가 크게 위협을 받는 지경입니다. 

  

# Shepherds flocks Church [양무리 교회][영아 유치원]=(ptr Angelito & Leonra Odias Sumalinog 목사부부) 


